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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본당 지하1층에 있는 냉난방 시설과 리모텔령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노후된냉난방공조기와연결관을모두새것으로교체하는공 

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본당의 환경은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더불어 지하 

1층구조 변경 공사가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지하1층의 낡은시설 

과 환기 문제로 생겨난 많은 불면한 점들이 거의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새 

롭게 리모델링된 4개의 다목적 훌은 교구와 찬양대 및 모든 부서에서 다양 

하게 사용활 수 있으며， 107fl의 작은 공간은 소모임을 갖기에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 지하1층의 화장실 리모텔령 공사의 완료로 본당 시설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모든 공간이 복음으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감사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 

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엠 2:22). 

십자까얀에서의휴，. 

참된 염은 예수님이 주십니대마 11:28-29). 십자가의 은총만이 바쁜 일 
상으로지쳐있는우리의 영육을회복시킬수있는유일한능력입니다. 우리 

가 계획하는 쉽휴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쉽이 육신 

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대요일 

2:16).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 
다. 복음적인 휴가가 되도록 매 순간 째어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대살 

전 5:6). 

패
 얘런
 

1 일(월) 등둥부 우련외(3일까ßI) 

10 일(우) 멍'11뱅(우요2부빼 무) 

12 일(금) 명년2부 우련외(13일lItß!) 

13 일(토) 따량부 우현외 
14 일(푸) 명년1부 우련외(15일11tH!) 

28 일(후) 찌14nt 악음삐|려|믹(띤양때빼 fl!) 

이스라옐백성이그토록 

:JrH하던 메시아까 요셨다 

(At 9:2). 하~I만 어둠 속 

에 밍턴 그률흔 메시아으| 

요심을 알π| 못쨌다. 어둠 

옴 어둠으| 문쩌l훌 힐대로 

해결맡 수 업1: •• 믿관으| 어 

펀 얼정이나 πl식으로도 문 

쩌|를 해겔발 추 없다. 어톨율 해럼휠 수 있는 유밀한 방법올 빛이다. 겔국 모든 문 

제를 해멸하시는 문을 예스닝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롤 따르는 π}는 어 

둠에 다LI~I 아니하고 앵명의 빛훌 얻으212"’(요 8: 12). ~I금 푸리에께 까장 멸 
실한 껏올 빛이싣 예추닙。 l시다. 

빛을 ̂t림둡로 하여곱 보께 한다. 빛이싣 예수넘요로 민해 어투원짙 세상올 밭 

아친다(요 8:31-32). 삼 빛이싣 예수넘만이 죄의 멍에에 짓눌린 죄믿들에께 삼 
자유를 주싣다. 똥시에 세상이 주는 껏과 비쿄힐 추 없는 11룹옳 주싣다(마 

2:6,10). 빛이신 예추님을 구주시11 때문이다(녹 2: 11). 빛이신 예수넘올당싣 
옳 믿는 모든 M림들울 볼 수 있께 하셨다 여|수넘올 세상으| 빛으로 요셨다. 영윈 

흩| 물1.놓힐 껏 갚을 11쩍이 일어난 껏이다. 이 빛으로 믿해 

영윈한 세껴|를 볼 수 있께 되었다. 

옳 만밟 추 있는 밀이 얼렸다. 빛이신 예수 

넘을 친실로 믿는1t? 그렇q면 빛와 

짜녀까 도|자(엘 5:8). 내 싫의 흥 

심에 있는 세상으| 모든 껏듭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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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HUNDRED HEROES 
(7)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three hundred men that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s. Let all the other men go, each to his own place. " 
(8)SO Gideon sent the rest ofthe Israelites to their tents but kept the three hundred, 

who took over the provisions and trumpets of the others. 
Now the camp of Midian lay below him in the valley. 

(Judges 7:7-8) 

T hmr%e%e h미m뼈n때dr때e어d mi떼il비li따|π뻐t떠a미뼈men may soω삐un뼈n때d미띠like a리10아t. bu뼈」 

wa하r，’ li川|니k샌<e the one between the 1닝sr떠ae밍li바|ηtes and Midianites, it is really 

nothing. God caused the Midianites to be the enemy of Israel,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for seven years he gave them 

into the hands of the Midianites " (Judg. 6:1) . The Midianites were a cruel 

enemy that forced Israel to dwell in hidden mountain crevices, " Because the 

power of Midian was so oppressive, the Israelites prepared shelters for 

themselves in mountain clefts , caves and strongho lds " (Judg . 6:2) . The 

Midianites w eakened the Israelites to such an extent that the Israelites cried 

out to God for relief, " Midian so impoverished the Israelites that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 (Judg. 6:6) . God heard their cries and sent them a 

prophet to remind them of their past disobed ience and consequent 

punishment, “ When the Israelites cried to the LORD because of Midian, he 

sent them a prophet, who sai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1 brought you up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1 snatched you 

from the power of Egypt and from the hand of all your oppressors . 1 drove 

them from before you and gave you their land. 1 said to you, '1 am the LORD 

your God; do not worship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 hose land you live ’ 

But you have not listened to me’ " (Judg. 6:7-1 이 . God then choose Gideon to 

save the Israelites from the Midianites,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Gideon, he said,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 ’Go in 

the strength you have and save Israel out of Midian’s hand. Am 1 not sending 

you? ' ''(Judg. 6:12-14). Gideon wanted proof that it was the Lord speaking to 

him, "If now 1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give me a sign that it is really 

you talking to me"(Judg . 6:17). God proved His authority to. Gideon by 

displaying a miracle to him (Judg. 6:21 - 22). and also proved His promise to 

save Israel through Gideon by two more miracles (Judg. 6:36-40) . Once 

Gideon was convinced the Lord was with him, he listened and submitted his 

mind to God. Gideon gathered thirty-two thousand (32,000) warriors to fight 

against the Midianites. God decreased that number to only three hundred 

(300) men. Why did God choose these three hundred heroes? 

These three hundred were courageous men, “ The LORD said to Gideon, 

’You have too many men for me to deliver Midian into their hands. In order 

that Israel may not boast against me that her own stren 

1 :6- 9) . Psalm 27 : 14 reminds us, "Wait for the Lord ;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The Christian life is a life of faith . When we face the 

temper we must be brave. Jesus prayed, "My prayer is not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1 am not of it.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Jn. 17 : 15- 1 기 . We must have courage as we stand in faith on the 

Word of God. Ten thousand of Gideon’s men showed their courage, but 

were not heroes yet. 

These three hundred w ere careful men, "But the Lord said to Gideon, 

’There are still too many men.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1 will sift 

them for you there. If 1 say, ’This one shall go with you,’ he sha, 11 go; but if 1 

say,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he shall not go ’ So Gideon took the 

men down to the water. There the Lord told him, ’Separate those who lap 

the water w ith their tongues li ke a dog from those who kneel down to 

drink’ " (Judg. 7:4- 5) . Evidently nine-thousand seven hundred (9,700) men 

knelt dow n to drink and only three hundred (300) used their hands to bring 

the water to their mouths while standing upright. AII the men were thirsty, 

and those that knelt down showed that they were more concerned about 

getting water than watching out fo r the enemy. Those that lifted the water to 

their mouths and licked the water from their hand displayed that the battle 

was more important than the drink. Good sold iers always stand prepared . 

The Chr istian life is a constant battle . 1 Peter 5’ 8- 9 tell us , "Be self­

controlled and alert . Your enemy the devil prow 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다 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 The Lord dismissed nine thousand seven 

hundred men, leaving only three hundred to fight. These three hundred knew 

the enemy substantially outnumbered them and had be.tter weapons , 

because they had no weapons. AII they possessed was their belief in 

Gideon’s leadership from God and God Himself 

These three hundred were committed men, which is w hy they became 

heroes. They did not analyze the enemy’s strengths. Their motivation for 

success was faith . They didn’t have special training, strategies, or weapons. 

God asked Gideon to eq비p each one with a pitcher, torch, and trumpet. Can 

you imagine such weapons? These three hundred men didn’t discuss God’s 

methods or t미 to bring in their ow n 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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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킴 츠lL 프드 
00 톨프 

(7)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혈아 먹은 잠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떼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괄을 손에 든지랴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잠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얀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사사기 7:7"'8) 
갱생관옥사 

3 ~명의 군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미디안처럼 국가 간의 전쟁 
임을 고려해볼 때 이는 실제로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이 

스라엘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 

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삿 6:1). 미디안 

족속은 잔인한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피해 산의 바위틈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꾀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 

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삿 6:2). 미 
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쇠을 구 

하며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에 이스라엘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t 6:6).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을들으셨고， 한선지자를보내셔서 과거 그들의 불순종과그에 따른심판에 대해 상 

기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 

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회에게 주었으 . 

며 내가 또 너회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회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 

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 

하였느니라 i;l셨다 하니라!' (삿 6:7~1이. 이어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옹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함께 계시도다하매 ... 너는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삿 

6:12~14). 이 때 기드온은자신을부르신분이 주님이라는증거를받길 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 

소서"(삿 6:1끼. 하나님은 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권능을 기드옹에게 보여주셨 

고(삿 6:21~22) ， 이어 두 개의 기적을 더 보여주심으로 기드옹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삿 6:36~4이. 기드온은 주님이 

자신과 통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기드옹은 미디안과 맞서 씨울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 
사의 수를 겨우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300명의 영웅들을 선택하 

셨을까요? 

용감한사람들 

이 300명은용감한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따 
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 

는 이스라엘이 나를거슬러 스스로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구원하였다할까호에니 

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 
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 
더라!' (삿 7:2~3). 이스라엘은 적의 강력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두려워하 

였고，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10， 000명의 용감한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하 

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상반되지만， 믿 
음과 용기는 서로 간에 가장 좋은 친구와도 같아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 

아는 대부분의 삶을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능력 
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명령하셨습니 
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J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 

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 
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 
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 6~9). 시펀 

27:14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 

혹하는 자 앞에 설 때 용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에 

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싱벼1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5~17)라고 기도하셨 

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때 용챔집니다. 그러나 기드 

온의 10， 000명의 군사들은 용기는 있었지만 영웅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주의깊은사람들 

이 300명은주의 갚은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옹에게 이르시되 백 

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 

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 가 

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옹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활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활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지들도 그와 같이 하 

라 하시더니"(삿 7:4~5). 확실하게 9，7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오 

직 300명만이 반듯이 서서 자신의 손에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다들 목이 말랐지만 

무릎 꿇은 사람들은 적에 대한 경계보다 물을 마시는 일이 우선이었음을 보여주었습 

니다. 반면 입으로 물을 가져다가 혈아 마신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보다 전투를 더 중 

요시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군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도인의 삶은끊임없는전투입니다. 베드로전서 5:8~9은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앓이라 주님은 300명만 싸우도록 남겨두시고 9，700명의 사람들을 돌 

려보내셨습니다. 이 300명은 적군의 수가 훨씬 많은데다， 무기가 없는 자신들에 비 
해 적군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드온의 리더십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헌신적인사람들 

이 300명은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웅이 되었던 이유입니 

다. 그들은 적군의 강점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향한 그들의 원동력은 믿음 

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특별한훈련이나전략은물론무기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 기드옹에게 형아리， 햇불， 나팔을 각자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무기들 

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명은 하나님의 방법을 논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진 

실로 주님께만 헌신하였으며，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이 다른 편， 즉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부유하고 건강하며 세상 권력이 

있는 곳으로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 

습니다. 비록 소수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주님께 헌신하였고， 주님이 말씀하신 낯선무기들을기꺼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여러분， 저는진실로이 300명의 영웅들을강조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우리는 행동히는 참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행복 
하게 해 드립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은 용감하게， 주의 깊 
게， 또한 헌신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 

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나의 의인은믿음으로말미암아살리라또한뒤로물러가 
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가아니요오직 영혼을구원함에 이르는믿음을가진자니라"(히 10:37~39). 모든신 
자들， 즉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 신자들은 
어떤상햄서든지 하나님을믿습니다. 아멘.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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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훈이나 설쿄의 한 방법으로 비유톨 흩껴 A.용하셨다. 
비유한 문짜 그대로 어느 한 M톨이나 At먼흩 다른 한 M톨에 빗대어 맡하는 껏이다. 

저11161호 

륙~I 십요하고 난해한 후상적 M상흩 일/앙 생휠의 힌근하면써도 그깨l적잎 At물에 빗태어 이해톨 톨는 
문확적 11법을 말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밀이 추상적 진리톨 친근하고 칩께 이해시극|는 

흑면 외에도 특별한 -엉우， 즉 고으|로 복을훌 뭐l방하려 한다개나 복을을 무시하려는 

자들 앞에서 복을으| 진리 그 짜헤|에 담민 으|미를 말하먼서도 

직접적 얻곱을 피하려는 -정우에도 M용도l었다 {마 13: 11). 

[ 비유내용 | 의미와교푼 | I 비유내용 | 의미와 교훈 I 
소큼 성도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해야한대마 5:1 3), 흔민잔치초협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처음맨 호소처럼 계속되나 끝내 거절한 자와준비 

빛 · 륭.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빌념H야 한다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대마 22:2- 14) 

(마 5 :1 4-16 ; 막 4:21-22 ; 둑 8: 1 6 ， 11 :33) ， 4싣받무와과나무 말세가 가까울 때에 성도는 시대적 특징을분별할 수 있대마 24:32-33) 

흩표문 세상에서 주를 섬기는 것은 매우 힘드나 그 결과는 영생이다 얼저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의 전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에서 평소에 계속되 

(마 7:13-14 ; 녹 13:24), 는 준비가 필요하대마 25:1-13), 

칩의기초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준행할 때 달린르 인간에게는 각기 고유한 능력과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 공적의 결과 

에 주어지는 것이다(마 7:24-27), 가 아니라 맡은 바 직분대로 열심을 다한 정도에 대하여 ei답과 심판을 

흘민짙손님 성도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있다 행하신대마 25:14-3이. 

(마 9:15 ; 막 2:19- 20 ; 녹 5:34-35), 양과얻소 현재는 선파 악이 무원칙하게 흔돈된 것 같으나 훗날에는 확연히 구분되 

생뼈조각과낡j표흘 복음은 유대교 율법 및 세상의 사상과 완전히 다르대마 9:16), 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대마 25:31-46), 

새포도주와 복음과 유대 율법 및 세상의 사상은 공존할 수 없대마 9: 1 끼. 식톨의영장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 세상 

낡끔가푹부대 끝 날01 마침내 온대막 4:26- 29), 

추수월밑문 세상에는 복음을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째어있는문지기 늘 깨어 일할 것과 아울러 재림의 급박성을 경고해 준다 

(마 9:37- 38 ; 녹 10:2) (막 13 :34 ; 녹 12:35-4이. 

쁨과비톨기 성도는 사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로우나 음흉하지 않고 순 투빛힌자 중한죄인도용서받을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 감사할 것이다 

결하나어리석지 않아야한대마 10: 1 히 (녹 7:41 -43) 

장터의아01.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 무반응하나 성도들은 바나 선안사마리아민 신앙 및 인격의 가치는 외적 신분이나 계읍이 아니라 그 순수성과 실천 

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한다(마 11 ’ 16- 1 끼. 으로 평가된대녹 10:30- 37), 

더려푼뀌싣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증하지 않음으로 종전보다 밤륭애찾아옴빚 하나님은 열심히 E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녹 11 :5-에. 

더 2t하거| 되어진대마 12:43-45), 어리석끈부자 영생을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생활에만 집착하는 자는 어리석다 

씨뿌리는자와발 복음은 골고루 전해지나 그 결과는 사람의 순증 여부에 따라 엄정난 (녹 12:16-21), 

차이를 보인대마 13:3-8 ; 막 4:3-8) 섣안용지기와 재림은 분명하므로 당장 심판의 위험이 없다고 태만하지 말고 평소에 맡 

:7 1락지 이 땅에서는 종말까지 선악이 공존하나 끝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g닝벤홈 은 바 직분에 성실해야한다(녹 12:42-48), 

(마 13:24-3이. 얻매없는무와과 하나님은 오래 침g시나 복음을 받아들여 그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칠 

겨자씨 교회는 예수 시대에 미믿텀내| 시작되나 결국 크게 발전한다 저히 심판하신대녹 13:6-에 
ι 

(마 13:31- 32 ; 막 4’30-32 ; 녹 13 ’ 18- 19), 릎끔자리 겸손은 세상적인 미덕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유한한 자로서 

누톨 복음은 세상을크게 변화시키며 계속 퍼져간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대녹 14:7- 14), 

(마 13:33 ; 녹 13:20- 21 ) 방대건축 주의 사역을 하기 전에 미리 세밀한 계획과 결단이 요구된다 

밭애감추민보와 전국은 값지고 보배로운 곳인 바， 자신의 전체를 헌신하여 받아들여 (녹 14:28-3이. 

야한대마 1 3:44) ， 전쟁아는왕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과의 전투를 수행하는 자인 바， 늘 자기 점검이 요청 

힌추 천국은 소중하고 귀한 곳인 바， 자신의 전체를 헌신하여 받아들여야 된다(녹 14:31) ， 

한대마 1 3:45-4히 잃어버린드라크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연믿딴} 여자가 잃은 재산을 찾는 심 

그톨 복음은 고기를 잡으려는 그물처럼 세상에 던져지나 나중에는 의로운 정처럼 뜨겁CK녹 15:8- 1이 

자만이 선택된대마 13:47- 48), 방자 하나님은그 어떤 경우에도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신다 

휠주인 성도들은 구약과 신믿별 모두 알아 전하며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녹 15:11 - 32), 

(마 1 3 :5의. 톨의만협지기 죄인도 세상 일에는 갖은 지혜와 꾀를 내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더 

월끔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E떨 창조하신 분이신 바， 모든 영온에게 관심 욱자신의 능력을다하며 특히 지혜를다하여야한다(녹 16:1-에. 

이 있으시대마 18:1 2-13 ; 녹 15:4- 6), 일미는흉 성도는 조그만 일을 하였다고 ei도3을 바라기 전에 그것이 마땅한 의무임 

빚힌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우 을깨달아야한대녹 17:7 - 10), 

리는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한대마 18:23-34), 피부와재판장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응답이 있대녹 18:2- 5), 

포도원톰문 하나님은 계속하여 죄인을 성도로 부르신다 이때 성도는 남과 비교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달은 지만0 1 결국 복음의 진리를 깨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구원에 감사해야 한다. 구원을 주심과 S답을 째리의기도 달을수있대녹 18’ 10- 14) ， 

주심은온전히 하나님의 주권01대마 20: 1-1 히， 월므나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각자의 열매에 따라 S밑￥을주신다 

투 01톨 구원은 형식적 눈물이 아니라 회개와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 (녹 19:12-2끼. 

히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방인의 회개를 암시한대마 21:28-32) 섣안록자와암 성도와 예수의 관계는 절대 사랑과 절대 의존의 관계이다(요 10:2- 5) 

l의안농부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특 포도나무와가지 인간은 오직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예수 안에서만 잠된， 그리고 염원한 

히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이방인의 회개를 암시한대마 21 :33-4이 생명을보장받는CK요 15: 1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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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며 

어렵다는 베트남 선교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시죠띨 허락해 주셨다. 명절 기간 

이라 마얽는 사람들이 많았고， 집집마다 손님을 환영 

하는 분위기였다. 팀원들과 나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 

어지며 하나씩 나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베트남 선교에서는 사역 시간이 대개 짧게만 허락되 

는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았다. 마음껏 복음을 전했던 

날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더욱 은혜로웠고， 공요멸 만 

난 순간이나 주일 예배를 드랄 때 등등 사역 기죠뻐l 일 

어난 모든 일이 감사의 시간이었다. 주님와첩닝리하심이 

치밀하고 완벽하십을 믿을 수 있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제1161호 

-、

꺼의 。 1 슴운 ni rr삐 kumar라고 합 LH- 쏘 LH 수안 설;r플 일 o 연에 늘 행복합 

+ '} 제 안앙엔헬역l 셔 。}주 엠껑안 7 ] 호1 라고 앵악학고 었습 L] C} 한숙ζ초부라 

。}주 멜라 텔。f 깐 곳에 있습니냐안， 닐;r운을 일 S 연서 꺼푹한 ;r휘의 숭닙어l 었 

는 섯 7같습니냐 여l 수닝의 운총 。l 좋안라λ ] 7 ] 을 7 ] 원합 L] C} 서싹 7H ol석 ζ초 걱l 

속 끊 。~ ,, ] ,, ] 않는 관계 7} ，， ] 속되 7 ] 출 카랍 L] C} . 0 ] 껏 。 1 꺼억1 741 는 아주 윤 영안합 

을 습 L] C} 억l 수납운 늘 셔오f 함께 껴l 납 L]C} . 

*내옹골 선교 중에 E반 한X/OH7fÁ폼 g어로 보L/I온 이메일을 번역한 것이다 

성링의 열매가 선교지어/ 결실하도록 온 상도는 더욱 가도해야 할것이다 

씨앗들 복음의 십자가 

울퉁불퉁한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마을 갚은 

곳까지 달려갔다.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t 

께서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였다. 하나님은 이곳 

캄보디아 스바이리앵 영흔들을 사랑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도 

많아 셀 수가 없어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어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도 

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이 사명 감 

당케 하심을 더욱 감사드린다.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이 땅의 영 

흔들에게 떨어진 십자가 복음의 씨a샤를이 많은 열 

매를 맺기를 기도드린다. 

OH 은혜의 추의 이번 주에 졸블에't는 선교팀 (1 3ì" 팀) 

사역 기간 중 선교사의 기도를 기다리는 인생의 

막바지에 선 노인을 만났으며， SL이 온몸에 퍼져 손 

등 위로 올라온 노인도 만났으며， 근심과 염려로 목 

뒤가 많이 아픈 노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요구 

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 

를 믿으며 기도하였고 전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들 

과 여인들 그리고 고통에 시달린 할머니들， 찢어지 

는 가난에 웃음이 없어진 이들， 억눌린 자들에게 주 

의 은혜의 해를 전하였습니다(녹 4: 19) 그곳! 복음 

이 궁핍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전하여 

지기를소망합니다. 

기 간 팀 팀 장 

8월 1 일(월) - 8월 6일(토) 고등부 3팀 기디서。T〈 

8월 1 일(월) - 8월 6일(토) 고등부 4팀 T 르T도。전이 

8월 1 일(월) - 8월 6일(토) 정년 1부 3팀 이송미 

8월 1 일(월) - 8월 8일(월) 23교구 2팀 자o벼o즈"-

8월 1 일(월) - 8월 9일(화) 11교구 5팀 낀g 여。로「 

8월 1 일(월) - 8월 9일(화) 16교구 2팀 김원기 

8월 1 일(월) - 8월 9일(화) 20교구 3팀 강만수 

8월 2일(화) - 8월 9일(화) 17교구 3팀 이영순 

8월 2일(화) - 8월 9일(화) 대학부 4팀 이혜경 

8월 2일(화) - 8월 10일(수) 대학부 3팀 I CE그 1S4 :ι‘특 

8월 3일(수) - 8월 11 일(목) 대학부 6팀 바「서。천E 

8월 4일(목) - 8월 12일(금) 대학부 5팀 김대웅 

8월 5일(금) - 8월 13일(토) 정년 1부 4팀 저o드L-a저o 

김낙홍(집사， 21교구) 

자어l게도 

전종일(안수집사， 4교구) 

깐말하 
o -, L. 이렇게 

작년 11월 선교훈련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회복을 맛본 나는 올해도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서둘러 선교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나의 뜻과는 다른 일정들로 나의 의가 자꾸 분출되기 시작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싶었다. 어린 아이와 같지만 난 확신이 필요했다. 확신 없이 두 

루뭉슬한 마음을 믿음이라 여기며 나아가고 싶진 않았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끝까지 나에겐 소망함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 파송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 
는 믿음 없는 마음으로 공효뻐l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렇게 강파한 자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주님은 이처럼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도 사랑하신 

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왜 주시느냐고 묻자 이미 너를 나의 자녀 삼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다. 항상 완벽하지 

못해 숨고만 싶은 내 모습이지만 그런 나에게 익딱하심이었다. 주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CLt속 

과 그 ι￥속 안의 지극한 사료때 대해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에는 선교지에서 만난 네팔의 한 자매에게서 메일 

을 받았다. “당신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죠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신들과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들이 나 

에겐 너무나 특별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나의 부모님에게도 나누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시힘을 위해 기도 부 

탁한다라고. 

이은정(정년 1부) 

지난 주에 도작안섣교텀 (4개 됨) 

기 

기 간 팀 팀장 

7월 25일(월) - 8월 2일(화) 1교구 2팀 키口 녹 。

7월 26일(화) - 8월 3일(수) 13교구 1 팀 이상배 

7월 26일(화) - 8월 3일(쉬 21교구 2팀 김영희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2교구 2팀 배종록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4교구 3팀 정운출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5교구 2팀 유종석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5교구 3팀 닝「}7니4 。근1 

7월 29일(금) - 8월 5일(금) 10교구 3팀 오영선 

7월 29일(금) - 8월 6일(토) 9교구 3팀 송문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8교구 2팀 ?C1| 。g31:;-l’ 

7월 29일(금) - 8월 6일(토) 22교구 1 팀 김재호 

면재 사역 중민 섣교팀 (11 개 팀) 

팀장 

권
 
헌
 
산
 
태
 

오
「
 도
 
서
「
 「π

기
디
 M” 
바
「
 ι죄
 

팀 

5교구 2팀 

7교구 2팀 

7교구 3팀 

2교구 2팀 

7월 18일(월) - 7월 26일(화) 

7월 19일(화) - 7월 27일(쉬 

7월 20일(수) - 7월 28일(목) 

7월 21 일(목) - 7월 29일(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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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 애l스 .%..0:; 애tT 이번대학부볍수련회는대학빼|올라온뒤세 
번째로 가는 수련회였다 묘앤히 7 fO ~^I!’ 라는 마음과 l성령님 은혀}를 

많이 받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두 가지 마음으로 임했으나 구체적인 

기돼목은 생객}지 않은 쌓H였다 해|만 첫째 날 저념 집회 때 목 

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새로운 기돼목에 대한 깨달음을 허르면}섰 

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서|상의 것들’ 01 아닌 ‘오직 하 

나님’ 01었다. 이 말씀을 통해 O~ 내가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던 것 

은 오직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조원들과 수련회 기도제목을 나눴을 때가 생ζ썼 

다 모두틀 자신0 1 하고 %는 응틸에 대한 형통함을 두고 기도하길 원 

했다 01를 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히고 딩언한 일이었지만， 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딘지 깨닫 

는 것이라는 생ζ에 들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 중 첫 번째에 다른 것 

들이 이닌 오직 히나님이 계시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주 

님께 다λ| 한 번 감사했다 

시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서~뻐| 대한 승리자로 쓸IOPf는 것은 매우 힘 

든 일임이 틀림없다.01번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던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 또한 그러한 흔품을 겪으면서 많은 불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세상의 것은 모두 헛되며 주님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 

.A.lJl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소중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번 수련회는 이러한 이삽의 고백이 우리 대학부 I쩌}들 가운데 흘러 

나올 수 있는 귀한 시ζ떼었다 오디현대학부j 

교E펠 버리고 고3 때，나의기돼목중랴까패길 
이 아닌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원래 가고 싶어 하던 역사 

교육과가 Of닌， 시범대라는 이유로 뜻하지 않게 선택한 유아교육괴에 

들어간 후 나는 나의 교만힘을 깨닫게 되었다 주의 길을 가겠다는 말 

은 했으Lf， 세상적으로도 주님 요뻐|서 세운 나만의 계획도 인정받고 싶 

어 하는 것이 바로 나란 죄인이었다 나 스스로가 계획한 모든 일이 단 

번에 가로g맨|자 나는 무기력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졌다 

꿈 없이 사는 것이， 또 뜻하지 않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얼미나 믿박한 

지를 깨등~1Cf. 더군다나 유아교육과란 전공이 내가 생각한 길보다 사 

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꺼| 자꾸 도물었다 ‘왜 이 길로 보 

내셨느냐고 

그렇게 반 년간을 나는 서~삐 속한 자료 무기력하게 보낸 것 같다 고 

3 때 시ξ펀} 성경통독도 오히려 대흐뻐| 와서 멈추었으니 얼마나 주를 
떠나 산 시캔|었는^I .... 때만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날 붙집으셨 
다 학교에서 믿음의 효믿들을 ~I-q게 해 주셨고1 그 효믿틀을 통해 기 

독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히셨다 그리고 4박 5일의 기독교 동아리 수련 

회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고}는 많봐. 그래서 더 

은혜였는지 모른다 엄청난 폭우 속에서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주님 주 

신 은혀l로 이 학과에 뜻을 두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고민 

들을 주님께 털어놓고 정말 서냄으로 돌아가면 주님 요뻐|서만 살겠다 

는 다집도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내 교~fO l었다. 

내 본을온 변하지 잃t<1q. OI침에 새 옷을 입고 나간 어린 이이가 저덕 

에 다시 옷을 더럽혀 오는 것처럼 나는 다시 서|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시 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냈고 성경잭도 잭슨뻐| 올려둔 채 보지 잃었 

다 돌아오면 기도하며 주님 주실 비전을 구하겠다 한 다짐도 잊고 살 

<J..fCf.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ε쐐로 나는 교회 수련회 버스에 올랐 
다 결론부터 을팅}자연， 01번 여름수련회는 나의 익한 본성과 주의 선하 

싶을 다시 한 번 깨닫는 너무나 귀한 시죠배|었다 또 내 죄성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받 감시한 시ζ를이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지였는지 깨들댔다.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를 해O~^I， 말씀을 일어야지 of는 Df음조차 교맨|었다. 모든 것을 

붙드시는 주님께 맡겨야 했다. 01저| 다시 나는 서|상으로 돌아옹t다 다 

시 무기력하게 살지 않길 기도효!Cf. 주님 주신 이 길을 행복하고 S「차 

게 걷가를 기도효κt 여름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히씬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다 주님 주신 비전을 구하며， 이 길을 통 

해 주님이 보여주실 완전한 계획을 구하겠다 매일 말씀을 읽길 원효κt 

주님께 늘 기도드리는 내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린다 마지막으로 조|인 

된 삶 속에서도 끝깨Iq를 붙잡으λ}는 주님께 김사드린다. 2):때대학뷰 

시편 73，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의 미국 시애틀 유학을 마치고 온 나는 효택에서 새롭게 시작될 주 

님과의 영적 동행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길f사하거l도 효택에 온 지 

이틀 E빼 주님은 나에거| 대학부 여름수련회에 효뼈할 수 있게 허르h하 

셨고 그했|서 나는 행복하고 귀한 동행을 시잭꺼| 되었다. 생명의 말 

씀， 주님을 효한 감사의 찬앙， 그리고 공동체 요뻐|서의 시링.01 서| 가지 

를 통해 주님을 갚게 누랄 수 있었다 

첫째로 L뻐|게 주신 생명의 밀씀인 시편을 통해 나는 효택에서의 걱빡 

한 &때|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집으시고 신실하게 01끄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 

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ε뻐|서는 주 부뻐| 내가 사 

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믿면i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01시요 영원한 분깃이시2.f"μ 1 73:25"'26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을 사모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 

고 직업， 인간 관계， 물질 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시실을 깨들~1Cf. 나보 

다 나를 더 잘 아ÁI는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 한 분만을 사모할 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히셨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평요!O I 

찾아왔다 

둘째로 주님을 흥받 감사의 찬양을 통해 내가 사는 이유를 느설 수 있 

었다. 특히 마지막 날 찬양집회에서 나는 수련회 동안 받은 말씀과 은 

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늘 그랬듯 

이’ 라는 태도로 찬g을 시작했으나 한두 곡 계속 찬양을 부를수록 나 

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ξ봐 말씀으로 나에게 흔을 주신 여호 

오때| 너무 감사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고 온몸으로 찬양 

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내가 사는 이유를 느꼈다. 주님을 친양하고 감 

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 주님이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떠 

올랐고 ‘나의 이 진S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ζ빙| 들었다 

이것이 내가 사는 01유라는 생ζ뻐| 너무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수련호|를 통해 공동체 요뻐|서의 시랑을 배울 수 있었다 수 

련회 첫날 팀원들과 대학부 시람들의 관계는 어색했다 새로운 시림들 

도 f능댔고 O~는 시림들끼리만 친해 보였다 하지만 한 집회， 한 프로그 

램이 끝나갈수록 대학부가 하나 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저덕집 

회 후 다 같에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와 팀 요뻐!서의 말씀 묵상후 나눔 

을 통해 서로의 죠널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 후에는 더욱 가까워 

진 관계를 볼 수 있었다 말씀을 통한 은혀빠 기도가 대학부를 하나로 

만든다는 생객| 들었고 나 또한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른 시림탈il거| 
더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었다 

2011년 대학부 여름수련회는 니에게 효택에서의 주님과 첫 동행을 시 

ξ한 귀한 시ζ버|었다 내가 어디에 %든지 늘 신실하게 나에게 꼭 필 

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을댔고 그 은혜에 감채H 기뻔'il 친앙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랑 요뻐|서 서로를 품어가는 

대학부를 본 후， 앞으로 충현교회 대학부 요뻐|서 이루어질 주님과의 동 

행을 기대히고 소'bf(하게 되었다 귀한 공동체 요뻐|서 동행을 허르년씬 
주님께 감사드린다 강보홈대학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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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왔동생의 인도로 왔다. 사랑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 
) 하섰다 .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하신 의미이고， 신 

앙의 임이 생기고 영온이 맑아졌다. (안껴건 l 

싫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 
해 추신다 많은 사람들의 완영으로 이 큰 교외에 

다니게 됨을 감사안다 . 마음의 명안과 기쁨이 있 

다. (획엉옹 l 

싫엄마의 인도로 냐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 를 앙상 용서하여 추시고 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 

는 분이다 .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신 

예수님 ,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 죄인임을 알게 되연서 

모든 생왈을 반성아고 주님의 은예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 아이들을 대알 때나 마 

음이 답답할 때 기도발 안식처를 장게 되어 맘이 편 

해졌다 . (회은엉l 

;:예수님은 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냐를 구원하신 
- 분이다.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섰다 . 추일에 교외에 와서 종다. 마음이 떤때지고 

선국에 소망이 생겼다 . (01은종l 

Z3선만 오빠의 어머니의 선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 
다 . 예수님은 냐의 죄를 대신아여 띠를 을리섰다 . 

주깐종현 

예수님은 내 마음속의 언제나 든든안 아버지다. 십 

자가는 우리 의 죄를 대신하여 톨아가신 예수님 의 

선물이자 상징이다 . 평소 불안쨌던 마음을 얀정시 

켜 추었다 .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이 임들 때 주님을 

잦게 되고 의지하며 이길 수 있었다 또 평소에 느 

끼지 못쨌던 사소안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감 

사아게 생각되었다 . 주변 신구들을 선도하고 싱다 

r윤징~) 

z: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애 주시고 구원OH 주신분 
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매 하냐님의 자녀가 

되었다 .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냐의 구주임 

을 알게 되어 기.쁘다. (안정숙 l 

~ 평소 냐를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 던 집사 
님의 권유로 종연교외에 등록하였다 . 예수님은 모 

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섰다 .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영생의 길로 인도하 

시고 구원해 추산 추님의 사랑과 은혀|로 거듭나서 

감사하며 , 기도와 말씀으로 생왈하려고 얀다 TV 
시성을 줄이고 좀 부지련하게 움직이고 성경잭 안 

떼이지라도 보려고 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 

는 마음이 생기고 온자 근심 걱정쨌던 마음이 기도 

생왈로 바뀌어서 갑사하다. (깅섬l 

맘음각 펜7.1 

안녕t써l요? 작년 2이0년 10웰 o(콧 미윤 옐바인어l 온 한성fi(-4 J 니다， 12년 LH내 치과위생사 

라는 직영요료 옐싱fi( 엘fif-.고， 꽁부하고， 얄링도 하교， 교호t 봉사도 하고， 사랑 좋아fif-던 처/1f- 0 ( 

치l는 밥도 안 통fïf-교， 분화도 다르고， 매엘 늦꺼l 틀어오는 냥편 덕에 늘 성에 혼자 었어야 하는 
시깐o( 많아졌습니다， c.f-행 fi( 0-(딩 1바 비교석 석응을 빵리 하는 면인데타， 오뼈싸 o (껏처껏 

엘처리를 하고 수속응 밟느라 바쁘꺼l 시깐o( 치Lf-갔승니다. 바쁜 일틀o( 끝나차 마응속어I 양 수 

없는 꽁쉰항o( 창o f-요11 시작했승니다. 꺼l타1 f- 신중항을 양서l훼 o f-.직 c.f-닝 교효l도 정fih지 봇한 

때였승니다. 충현교회에서으l 추잉여빼는 울혼， 공요엘o( 되연 온 성도1 f- 송배I 오여 tH냥하고 말 
씀을 듣던 공요챈f성호l도 그립교， 구역여|배도， tftk}{오f 성년부 요앙도， 마리o f- 선도모임도 그 

러웠습니타. 냥편의 퇴곤 시깐은 정정 늦어였고， 냥편은 nl곤한 띨%버( }..I쳐 매엘감o( 쿄nl.릉 쏟 

탔승니다. 

이와 감o( 붕안정한 처으t 마응을 붕드신 분은 여l수닝o(셨습니다. 어느 흐린 날씨의 급요영 오 
후였습니다. 날씨 탔뻐I 울석tH 있던 처는 선듀흘 따라 교회의 성년 성회에 1태l 되었승니다. 성 
년 정호l당께 분위11는 영성L태l 뜨꺼웠지만， 1냐년 동안 충현교회를 다녔던 처에게 뜨꺼운 t뻐f 
시lf은 11나낀 고문과도 L방습L/ c.f-, fif-}..I만 세 마응속에는 ‘우언1 f- 있어. 맨fi( 부르신 뀐 o f-널 

꺼o #=，라는 생간o( 있었교 o(어진 깐층과 성정 중성으| 성교시1버I 쳐으| 그 믿변한 맏응은 확신요 
로 바꾸t었습니타. 효/1H.와 감사으l 눈울료 뒤벙벅이 된 iH SX복한 c f-.응요료 성에 동o f-온 서는， 

fif나라도 씻을세라 냥면ilf- 받은 은혀l릉 Lf-누랬승니다. 그 시깐응 통 
해 나펴 또하 여천요로 꼬H fïJ드 시11에 이요요 아꺼l 되어스니다 o( 

D L - L.: ø , -- ----, D L ’‘。 ‘ 
후 처는 소음씩 호t복되었고， 뀔정석으효 처를 호l복시민! 껏은 추닝 

으l 말씀이었습니다. 

특fi( 훗11를 꽁부t변서 양은 은회I를 맏방습니타. 한국 땅을 떠 
L f- 낯선 미국 %뻐l 냥편을 따라온 o f-석 o f-1l1f- 없는 처 한성하는 
오양 땅을 떠나 낯선 땅 베틀러l헝l요로 시어머니를 따라랐던 훗으UH 

nl언I딩을 d빠보여 행복한 소망도 한T섯 풍어 봉니타. 또한 지음 이 
시깐， 여I수닝이라는 멧진 여l비 신량이 11타리며， 우리의 영원한 1( 

엽o ( 았는 선국을 소망합니다. 여I수닝으l 이릉으료 사링f하고， 축복항 
니타 

한성하집사 

역l배를 투 i될 

5남매 줌 막내로 태어나 제사를 정성으로 모시는 
집안에서 자라， 제사를 정성으로 모시는 집안으로 시 

집을 왔습니다. 어랄 적에 집 앞 교회에 과자 받아먹 

는 재미로 다닌 적은 있지만 종교에 대한 어떠한 필요 

성을 느끼지는 못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나 자신을 지구의 줌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며 살았습 

니다. 

부모님이나 남편도 다스리지 못했던 나의 오만함을 

하나님은 저의 아들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알게 된 학부형들은 모두 믿는 분들이었 

고 그분들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첫째 주에 충현교회 

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목사님의 설교와 찬S때의 아름다운 

효똥을 들으면서 모두 사라졌고， 그동안 한껏 목딛프댔 

던 무엇인가가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주기도 

문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대목은 지금까지 

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주일 저희 가족이 한 곳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럴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누군 

가어l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 

도록노력하겠습니다. 

2654 권하음 영아부 23 

2655 권서준 영아부 12 

2656 김 상선 앙육반 16 유두열 

2657 김 영순 앙육반 16 이수자A 

2658 김정규 6 깅순자 

2659 김귀덕 앙육반 11 이수자A 

2660 현요씹 

2661 엄기섭 

2662 박미진 

2663 박유경 

2664 흥혜진 

앙육반 1 조옥자 

앙육반 20 엄정섭 

앙육반 9 박정혀| 

앙육반 17 김 욱 

앙육반 10 김정연 

김미OH(성도， 새가족 수료자) 

2666 나현순 양육반 6 

2667 조하진 앙육반 2 이인수 

2668 김필교 앙육반 18 강보은 

2669 채민수 고등부 20 배성오 

2670 서정민 앙육반 21 조인옥 

2671 이성훈 청년 1부 1 

2672 김영웅 청년 1 부 21 김도현 

2673 이정우 칭년 1 부 8 고영학 

2674 박은경 청년 1 부 21 송혜진 

2675 임승순 앙육반 19 박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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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석 

기도의 창 츠tJ~ 
o L.: 

장소‘ 제교육관 7층 
주 제 드보라 

2011년(9짜)CMTC 션과훌톨 
밑시 :8톨 71삐(다를추월) ø.쇼:빼다U톨 

시 간 | 강 의 

빠1훈18:25 1 오리엔테이션 
18행"'19:151 주쩌낌왜허나님의 교회와 선괴 
19:15"'1앵512011년도 선쿄정책 

의기띠여 

대 상 충현음'2，1O !7떠IDI 수깅생 
문 의 친엉위원화내선 때) 

‘대여한악기는 
교회 E때서만 옆이7눔웰l다 

띠 201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 
생이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창 1:])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a 충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횡요 3:5)이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잉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 : 3-이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 

딩 십자가의 보혈로 용성한 신령한 예배(요 4:2쇠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a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문{골 1:2잉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 1년 1인 1명(1 . 1 . ])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õl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응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 
λ까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 
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 : 2)가 

되게하소서. 

떼 피돼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Z까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2011년 CMTC 션과수흰빼 
밑.1.1 :8뭘 13밑{토) 9:30~1 2:30 

g소 : 찌1교를윈 501호('w탬，."에WJ 

훨뿔 
'll'길 우리의 복음이가리었으면 "oli!Sf는자들어|계 기리어진것이라 

그중에| 이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자들의마음을혼DI하게히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음의 광재가비치지못화계 염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g유초흥도써섬 찍 측의 예수님 만UJI 

일 시 : 31일(오늘) 빼월마쩨주일 lWvl:ßJ 
대 상. 영 유 초등부 학생 

션교언어 흘린 

일시 ‘ 매주일 l~OO 
장소 제1교육관 400호l우크리01내 

410~힘동말레이시이) 
504회인되댔화네멜 
500호l베트님) 51:엉호l스리링캐 
500.회검보디O f) 510회라오쇠 

톨셰 

1 오성규 성도(10교구 구의5구역) / 21일 별세 ， 23일 장례 
2 이중길 성도(이영호 집사의 부친 장업선 집사의 시부， 

1 4교구 서초3구역) / 23일 별세 ， 25일 장례 
3 강성수 타교권사(이정숙 집사의 모친 · 이명하 집사의 
장모， 14교구 삼성2구역) / 23일 별세 ， 25일 장례 

4. 현설자 타교집사(이용재 집사의 모친 박채경 집사의 
시모， 12교구 길음2구역) / 25일 별세 ， 27일 장례 

5 김원호 안수집사(김금순 권사의 남편 김태수 집사의 
부친 ， 24교구 보라1구역) / 26일 별세 ， 28일 장혜 

검혼 

1 고혁준 군(김옥주 권사(타교)의 아들， 16교구)과 서정희 
앙(서판식 성도 · 박귀녀 성도의 딸， 타교) / 8월 6일(토) 
12:00, 헤리츠 웨딩컨벤션 5층 프로메사훌 

흩끝팔월필화렐↓과l 

8월 주일 및 수요여|배 기도 담당 .f ~.r“홈샤캔프” 
[] 

김영은 

배연식 

임영애 
0]교숙 

친뱀1배 1 수요여|배 (젠f) 
많 1 인쇄Aij 

으츠냐 
”ιn 

권챔 
0]경현 

임선자 

허만선 

현준봉 
박원화 
황의만 

V 
배추시 

11 \L ì 

강철형 
바과시 ., 0 끼 

이상석 

N 
이달옥 

권명옥 
김승곤 
신광철 

주일예배 (징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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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 싹 2닝의 은-t축셰에 셔셔흥응 초대깐냐야. 
01 -.!-에논 야스더흥래스， 오써|스.!.l↓. 은-t회 등 
야-.!'안 프호그랜 01 닝승냐야. 
싼-.!'~논 쇼리효 t~ 각01 ~냐 되셔요. 

밑시 :8월 8밑(W)-9밑때 

정소:용헌기도원 
q앙: 톰헌 &익아카데미 획엉 및 기혹 

톨의 뭘 휠수 : 샌힘원외~(내신 260.261) 

7 (주일) 

유현철/강영미 
녹 10:38-42 

5 (금) 

박지훈/구성혁 
녹 10:17'-24 

새벽 기도회 (8/1 - 8/7). 

3 (수) I 4 (목) 
김정훈/최홍섭 l 하옥성/이석재 
녹 9:57 -62 1 녹 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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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lDl호 

I맡꾀흩랴훌렐l 

[랩핸 _. ，훌뤘맺 
|톡꿇쿄팩 |뚱뿔짧쉴* 

끓 .. 핑I 파않렘촬펀 

* 1 톨효얘I잉잉 
t'농!억 • 

예배 담당 (8/3-8 /7) 

사회|기도| 찬양 
이광현 l 노현례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박은효| 김대옥 |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실로암찬양대 ) 

이희식 |예루살렘 찬꽤 오케스트라 / 테너 챔식 /충현음.~아카데미 혼중주 

강창원 | 정선현 | 얘|배 전 찬잉 

김운창 |김홍711 주 하냐닝 지으신모든세계 외 /소프라노김희영(얘루샘찬양대 지휘) 

유재진 | 장철환AI 나의 믿음 약할 때 외 / 테너 정요한(할렐루야 찬양대 ) 

황의 연 | 이달옥 ! 해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내 외 /소프라노 김희영(예루살렘 찬양대 ;\1휘) 

하형욱 | 배춘식 | 눠 주를따라 외 /바이올린 문수빈， 김한울(예본 오케스트라) 

박용현|허만선| 장년3부 / 목관 5중주 / 1교구 

설교 

구속함 받은 성도의 삶(딛 2:11-15) 이희식 목사 

갈망과 해방(롬 7:21-8:7) 최상민 목사 

양재웅목사 

300명의 영웅들(삿 7)-8) 문생수 목사 

300명의 영웅들(삿 7)-8) 황의 연 목사 

3때명의 영웅들(삿 7)-8) 김성관 목사 

3애명의 영웅들(삿 7)-8) 탁정헌 목사 

3애명의 영웅들(삿 7)-8) 이광현 목사 

승리의 단어 (요 19:30) 김생관 목사 

날팝뾰 
수요 I 

수요 II 

금요집회 

주일 I 

주일 II 

주일 m 

주일 W 

주일 V 

주일찬양 

8/3 

8/5 

8n 

’~갱억 

r 섬·기·는 분·들 ] (짧 031-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홈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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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7교구 

박용현 
14교구 

양재웅 
주Z’충힌 
이현석 
6교구 

탁정헌 
9교구 

김익환 
15.교구 

박근백 
고등부 

안치원 
24교구 

이태원 
19교구 

최상민 
대학부 

황의연 
2교구 

김운창 
1 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잉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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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강창원 

2Q..교구 

김준민 
3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재진 
13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차량 

0.2..전 9:40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 오전 11 :001 떠% 납부패，10:20 0땀역 경위 

@오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 저녁 10:30 1 금요찬O왜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 1시때드리는주일 m부여배는영어， 중핵， 일본어및수 
화로 오후 1시어|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뻐1 중돼1 
몽을어 2.μ 10뻐， 킴보디O뻐 인도네시O뻐로동시통억됩니다 
$뼈없JS 11a뾰1X:nsi1 8빼， llilese， 뻐어-esenJ잊F 
llrg..<ge are f1I양뼈 외 1I'e 앉Ml1 0αx:l< W때-ç 싫\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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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브
 ι 

구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JV 오후 1 :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11 저녁 7: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김말자 김연식 
14교구 3교구 

나영실 송진경 
g교구 대획부 

이복순A 이복순B 
2Q.교구 1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강욱련 
2교구 

김정자 
16교구 

윤인숙 
6교구 

엄태주 
1 7.교구 

홍순애 
5교구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a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오숙영 욱미자 
13교구 9교구 

이옥주 이향란 
18교구 12교구 

정원임 최문실 
23.교구 1교구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l교육관 307호 

제 1교육관 301호 
갈릴 리 훌 

복지관지하1충 

l 사랑부 신법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 강도사 박만복 칭년1부 

•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진협 

사 

·전임연주자 

교 

C뻐하，Pi'iìi 

·선 

lu.mι~I“-…'_o'll효--

선교관 1층 

시 간 
오후 12 : 15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 2:30 

오후 12 : 1 5 

오전 11:00 

오전 9:00(학생) 1 
오후 1 2 :40(성인) I 제2교육관 1충 
(주) 오전 8:30-오후6 애 
(수) 오전 10:30- 1 2때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 오후 1 2 : 10 베 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 오전 11 :00 1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1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댐-뺀
-
總
-
뺀
-
뺀
 

-
엠
-
웹
 

에바다부 

탁아부 

구 분 시 간 장소 

영 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3; z- 7 tT: 1 t i-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층 

:il % lJl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 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